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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기를 바라며 삶을 살아간다． 나는 지금 행 

복한가？ 언제쯤이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사 

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빠른 답을 찾기 위 

해 선현들의 가르침을 살펴도 보고 동서양의 사상가들을 비롯하여 

각종 종교에 의해 제창된 행복의 철학을 살펴보기도 한다． 그리고 

행복한 삶에 대한 나름의 방안들을 샘각해 본다． 그런데 행복이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 

한 답이 나올 것이다． 명예나 경제적 부유， 사랑， 건강， 이상의 실 

현 등， 저마다 각사의 처지에서 행복하다고 샘각하는 것들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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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은 개개인이 느끼는 지극히 주관적 

인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행복어ㅣ 대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행븍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은 현실 

적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불행하다고 전제한다는 공통점이 있 

다． 

서양 철학사 러셀은 불행의 원인으로 경쟁， 피로， 권태， 부질없는 

죄의식， 피해망상， 여론의 횡포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천차만별의 

불행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러셀은 두 가지에서 온다고 본다． 

하나는 사회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심리상태이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제도는 어떤 것들일까？ 러셀은 “전쟁， 경제적 착 

취， 잔인과 공포를 조장하는 교육제도 갈혼제도” 등을 지적하고 

있다． 러셀이 오늘날 교실 붕괴의 한국의 교육현장을 보았다면 이 

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오로지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서 생기는 

이기심과 경쟁심， 학력과 학벌위주의 사고， 획일화된 가치체계가 

한국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러셀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 

날 자본주의 또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가난이 개인의 나태나 낭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와 

제도에서 생기는 문제라면， 사본주의적 경제쳬제는 한국인이 불행 

하게 된 원인이다． 그리고 평등과 무계급 사회를 이념으로 내서ㅣ운 

공산주의쳬제도 걀국 쳬제의 비효율성과 상호 감시쳬제에 익한 인 

간성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온 불행한 제도이다． 러셀은 이혼조차 

도 도덕이라는 속박에 얽매여 인간을 죄의식에 빠뜨리게 된다고 

보며． 결흔제도 자쳬를 부도덕한 인간들의 제도로 파악하고 있다． 

또 자유로운 사랑법에 익숙한 신세대 또는 이른바 ‘신유목민세대’ 

에게 1부 1처제의 결혼제도는 더욱 이들을 속박하는 제도일 것이 

라고 말한다． 

이에 비해 동양에서는 개인의 행복이 개별적 생활에서 사회 공통 

적 행복은 제도에 의한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얻계 된다고 한다． 

개인의 행복에서 질과 양이 보편화될 수 없지만 사회적 행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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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원의 공통적 질서에 의해 행복의 질과 양이 정해질 수 있 

는 것으로 사회가 안정되면 개인의 행복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말 

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모든 사람은 공통된 도덕심을 갖고 있다 

는 점에서 사람에 대한 자유와 평등함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사 

람의 평등함의 기준을 동양에서 사람의 천부적 인성에 두었고． 공 

자의 인（仁） 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가사상이 삶의 행복을 위한 단 

서를 제공하였다． 공사가 살았던 춘추전국시대의 복잡한 사회상은 

요순（堯舜）시대에서 펼처졌던 태평성대의 정치제도를 이상주의 사 

상으로 갈망했으며 행복함의 구쳬적 내용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성론적 행복 론을 제시하였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인간성을 철 

서히 관리하고 모든 덕성이 사기로부터 나오게 하도록 수신하여 

언저 가정을 이끌고 나라를 다스려 태평의 사회를 펼쳐 가는 군자 

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바로 행복한 생활이다． 공사가 주장한 군 

자는 이상화된 사람의 모습으로서 무한한 노력을 요구하는 지향적 

개념이다． 즉 명을 바르게 알고 예를 바로 알며 말을 바르거ㅣ 알아 

행하는 사람이다． 

동양사회는 계급사회의 구성에 따른 위계질서 본위의 덕목이 중요 

시되어 충， 효， 열， 우애， 신의 등의 생활계율이 사회를 이끌어가 

는 법률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 모두는 사람의 인성에 근거 

한 덕목이며 군자의 자질을 갖추어 이러한 덕목을 실천하는 것에 

최대의 행복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동양의 가치 

와 행복론은 물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仁）과 예에 근거한 것 

으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수용하는 인본주의 또는 자연적인 

온정주의를 실천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는 서양과 동양의 행복론을 비교하여，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 진리의 추구와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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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과 행복을 구별한다． ”행복이야말로 사람의 

본성이 다스려야 할 궁극적 목적이다13) ．" 이러한 의미는 사람이 

정신적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가 말한 행복한 사람은 지식 

탐구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즉 행복함을 제고하는 것은 지혜 

이고 지혜는 탐구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 탐구는 사람의 고유한 

기능이며 존재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중용과 같 

은 가장 완전한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윤 

리학은 자족한 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고립에서의 

사족이 아닌 가정과 사회와의 관계에서의 만족스러움이다． 

그는 행븍을 “하나의 상대가 아닌 삶의 과정에서의 활동이라 했 

고14) ” 활동에는 무엇을 위한 수단적 활동과 활동 그 자쳬가 바람 

직한 목적적 활동이 있는데 전사는 노동 운동 의료행위 같은 것이 

고 후자는 탐구와 관조이다． 그런데 행복 역시 그 사체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지 어떤 것 때운에 바람직한 것들에 속하지 않는다． 

즉 행복은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 만족한 상태이며 그 자쳬 다른 

무엇을 위한 활동끼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제적 쾌락을 여 

가를 잘 선용하기 위한 수단이며 또한 다음의 일을 위한 휴식적 

활동이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지식을 세 종류로 나누었다． 즉 “모든 사유가 실천 

적인 것 창작적인 것 이론적인 것일 때이다15) ．” 이론적인 지식은 

다시 철학（수학） 자연과학 신학으로 분류된다．16) 그의 지식론은 경 

험에서 시작된다． 자연과학에서 형이상학에로 넘어간다． 그는 모든 

Aristoteles, S. 11 76a; 박선목，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동서양의 
행볶론」， 『코기토』 제55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0. 315쪽 
재 인 용 . 

Ibid. S. 1176b; 박선목， 앞의 논문』 같은 쪽． 
Ibid. S. 1205b (Metaphysics VIII, 25); 박선목， 앞의 논문， 316쪽 

재 인 용． 

Ibid. S. 1026a; 박선목， 앞의 논문， 같은 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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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에 대한 존재원인 즉 존재목적을 찾는 영역을 형이상학이라 

하였는데 자연과학에서의 존재 목적은 그 존재의 기능을 뜻하는 

것이라 했고 실천철학은 선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닌 선 

한 사람이 되게 하는 학문이라 했다． 사람에 있어서 각자의 고유 

한 기능을 덕（arte) 하였기에 그 기능들은 좋은 것 뛰어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덕을 가졌다． 덕을 갖추었다． 덕을 실천한다 함은 자 

신의 고유한 기능을 자신과 여러 사람을 위해 충분히 발휘한 상태 

이다． 이 상태가 바로 선의 상태이며 행복의 상태 그리고 중용의 

상태인데 실천철학이 이러한 상태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 연구할 

때 그의 행복 론이 제기된다． 행복함（eudaimonia）은 탁월한 기능 

에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다． 그런데 행븍은 경험을 떠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경험적 쾌락주익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행복은 

경험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행복은 용기 관대함 선을 

베푸는 것 정의로운 행위 위트 노력 등등의 현실적 행위에서 얻어 

진다． 이러한 행위는 이기심을 떠난 이성적 사유의 활동이며 덕을 

실천하는 행위이다． 덕의 실천은 능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최고의 덕을 실천하려는 욕망을 가진다． 이것이 이성적 

사유의 기능이며 이러한 활동에서 훌륭하고 고귀한 인품이 형성된 

ㄷ十‘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성적 활동이 가장 고귀하고 순수 

한 활동이기 때문에 사람에 있어서 신적인 활동이라 하였다； 따라 

서 이러한 신적인 기능을 활동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행복이라 했 

다17) . 이 신적인 기능의 활동은 인식론적 시식의 기능도 포함하 

고 있는 데 이러한 활동을 관조적 활동이라 할 것이다． 그런더ㅣ 관 

조적 활동은 연촉적 활동이며 최선 및 최후의 활동이며 가장 만족 

한 활동으로서 그것 이외의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가장 선 

한 활동이다． 이러한 관조적 활동을 하기 위해 조용한 사색이 요 

구되고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인식적 활동이 이르는 최종의 곳 

이다． 

17) V뎨．Ibid. S. 1177b; 박선목， 앞의 논문， 317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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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을 이성적 활동이라 한다． 행복은 정치적 활동을 포함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가정의 고유한 기능이 사랑과 화목 

의 위계질서라고 한다면 사람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에 바탕을 둔 

삶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행복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신성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를 이성적 삶이라 한다． 플라톤에 있어 

서 가장 사람다운 행위가 사람의 이데아를 충분히 발휘한 삶이라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가장 사람다운 삶은 이 신성한 

이성을 충분히 발휘한 상태이다． 사람은 일상적 삶에서 이성에 미 

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경험적 삶에서 누리고 있 

는 행복은 차선 적 행복이며 상대적 행복이다． 

행븍한 사람은 행복 그것을 위해 사람들의 모든 기능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반면 사람의 고유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 것에 삶의 

가치를 둔다． 이것은 사람에 있어서 이성적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사회성 

을 중요시했다． 사회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국가에서 총괄된다． 사 

람은 삶에 있어서 가정과 국가를 피할 수 없더라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국가와 가정을 떠날 수 없다． 행복이 학습 습관 훈련에 

의해 조성된다면 이것은 사회적 조건에 의한 것이다． 아리스토텔 

레스는 행복을 위해 가정과 사회가 가정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 

장한다． 어린이의 바른 교육을 위해 가정에서는 바른 훈육 바른 

습관 건전한 사고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바른 법률이 있어 

야 한다고 했다18) . 감수성이 순수하고 예민한 어린 시절부터 도 

덕적 의식과 생활을 하도록 하는 교육과 사회제도 및 자발성을 유 

도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역할에 의해 어린 시절부 

터 바른 행위를 하러는 경향과 비뚤어진 행위를 하려는 경향으로 

나뉜다． 그런데 행복의 계기는 정신적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의사 

가 사람의 신쳬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면 정치학자는 정 

신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정치적 활동의 영역이 

18) V이．Ibid. S. 1179b; 박선목， 앞의 논문， 318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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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눙（  

국가인 만큼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때 국가의 소임을 다하 

는 것이다． 입법자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기행복과 사회적 행복을 

위해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법을 제정하고 윤리적 의식을 높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선의 실천은 다른 사람 및 사회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선의 실천을 하도록 하는 가정과 국가만을 그들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가정과 국가가 개인과 사회적 행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 

한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되 

는 조건은 무엇인각？ 개인적 행복의 조건은 육쳬와 정신의 조화이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쳬를 영흔의 감옥이라 보지 않고 영흔의 

고유한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보았다． 즉 육쳬적 활동 

익 영혼활동의 대변인이다； 정신의 활동은 원으로 도는 것이 아니 

라 목적적 활동으로서 보다 좋고 고귀하며 가치다운 행위에로 지 

향하는 것인데 제일 높은 곳이 최-i까그(summum bonum）이다‘ 이 

최고 A그은 현샬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관조하는 상태， 

이성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한 상태， 영혼의 활동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이다． 그가 말한 행복이란 바로 이런 상태이다． 불교적 

입장에서는 깨달음의 상대이다． 그가 말한 선은 다른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행해지는 그리한 것이다． 선은 행위의 궁극의 목표이 

다； 또한 선이기 때문에 행위의 동기가 된다． 모든 행위가 추구하 

는 것의 목적은 선이며 가치이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갓같이 

보이지만 궁극에 가서는 선으로 연결되는 행위이다； 물론 선의 반 

대는 악이다． 사실 모든 존재가 그들의 고유한 기능을 충분히 발 

휘한 상태가 선이기에 선은 행위 앎 존재의 궁극의 목적이다． 존 

재가 선의 상태에 있는 것은 자연 질서의 제일 좋은 조건이고 사 

람의 행위가 선의 상태어I 있는 것은 행복의 상태이다． 우리가 ㅈ漱 

활세계에서 덕목을 제시하여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덕목 자쳬가 

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선한 행위의 연촉이 며 선한 행 

위의 총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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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샬 행복의 상태는 천차만별이다‘ 나이별 지적 수준 성격의 차이 

에 따라 생활방식 다르며 이러한 생활방식에 따라 행복함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고립된 혼자에 조용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 

라 사회적 여건에 따라 조성되는 걋이며 아무리 좋은 사회적 조건 

이라 하더라도 개인적 삶의 형식에서 삶의 행복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행븍은 구쳬적 생활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사람다운 행위를 실 

천하는 데에 있다． 가령 남에게 믿음을 주는 행위 남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행위 항상 다른 사람의 가치다운 행위를 선택해 주는 

행위 봉사하고 사랑하는 생활에서 행복이 만들어 지게 된다． 

ifi. 자유의 획득과 실현 

몸과 마음의 조화에 의해서 행복이 이루어지듯이 육쳬적 행복과 

관련되는 壽， 富， 康寧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달성할 수 없다． 왜 

냐하면 富를 추구할 수 있는 물질은 제한되어 있고，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편안한 상태를 유지하연서 오래 사는 부사라 하더 

라도 수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 

다． 이처럼 육쳬적인 행복은 육쳬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린다． 그것 

은 불행한 일이다． 여기에 정신적 행복의 층족 조건인 攸好德과 

考終命이 필요하게 된다． 

‘攸好德’은 정신적인 건강 상태로 德을 좋아하는 일을 이른다． 德 

의원래 글자는 悳이니 곧음（直）과 마음（心）의 합쳬어이다． 따라서 

德의 뜻은 ‘천부적 븐성이 어떠한 영향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굴절 

됨이 없이 곧고 바르거ㅣ 발휘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된다． ‘곧 

게 바르게 발휘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란 마응의 근원을 이루 

고 있는 천부적 본성이 어떠한 영향에 의해 굴절되거나 왜곡됨이 

없이 곧고 바르게 발휘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의미한다．i9) 자 

식을 향하는 부모의 마음은 천부적 본성그대로 곧고 바르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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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마음 

아파하고 진심어린 격려를 해 준다． 설령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 

다라도 인상을 찡그리거나 싫어하시 않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식을 돌보게 되며， 자식의 기쁜 일에 대해서는 자식 이상으로 

기뻐해준다． 그와 마찬가지로 德을 밝혀서 좋아하고 높이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쁜 일과 좋은 일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고 

좋아하며， 다른 사람의 슬픈 일이나 나쁜 일에 대해 사신의 일처 

럼 슬퍼해 주고 걱정해 주게 된다． 주위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 

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신을 믿고 감싸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 

낌은 삶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확신은 사아를 확장시 

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 

은 德이 있는 사람에게로 가면 인정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음 

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된다． 그래서 德이 있는 사 

람은 외롭지 않게 된다．20) 

그런데 사람들은 육쳬적 쾌락은 좋아하고 즐기면서 德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한 안타까움은 공자의 다음 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나는 德을 좋아하기를 色을 좋아하듯이 하는 자를 보치 못 

하였다．21)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생명을 살리고 종족 

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남녀간의 性的인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천부적 본성이 어떠한 영향에 의해 굴절되거나 왜곡됨이 

없이 곧고 바르게 발휘될 수 있도륙 하기 위해서는 德을 좋아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사의 실망처럼 아름다운 女色에 마음이 현혹되 

李基東， 『大투 中庸講說』，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0, 23쪽 참조； 
『論語』 「里仁」 第ㅍ 죠章： 子ㅂ德不孤必有隣； 
『論語』 「衛靈公」 第＋－章＝ 吾未見好德如好色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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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초 신경을 사극하는 육쳬적 쾌락만 추구함으로써 강간， 매 

춘， 원조 교제， AIDS 등과 같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 

다．22) 천부적 븐성을 상실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천부적인 본성대로 삶을 영위하면서 德을 좋아해야 

한다． 맹자는 군자의 3가지 즐거움 중 하나로 ‘우러러 하늘에 부끄 

럽지 않으며 아래로 보아 남에게 부끄럽시 않은 것’23）을 들었다． 

하늘에 부끄럽시 않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양심에 어긋 

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仁義禮智의 4가 

지 明德을 밝혀서 천부적 본성대로 삶을 영위해야만 가능하다． 천 

부적인 본성대로 삶을 영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천명대로오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자 

연스러운 흐름에 대해 맹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仁義禮智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그것이 밖으 

로 나타나는 것이 번지르르하게 얼굴에 나타나고 등에 가득하 

며 은 몸에 퍼져서 은 몸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달아 

행해지게 된다．24) 

천부적 본성대로 삶을 영위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윤 

택해져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25) 그와 마찬가지로 明德을 

밝혀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仁義禮智로 가득한 마 

음이 온몸으로 배어나와 자연스럽게 천부적인 본성을 잃고 괴롭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私欲에 의해 가려진 그들 

의 明德을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여 

22)騶欌윱유鈴퓽；，壞斜驪．硏究，’, 『東洋哲學硏究’ 第49輯， 東洋 
『孟子』 「盡心章句上」 第ㅍ 章： 仰不愧於天俯不作於ㅅㅍ樂也． 
r孟子』 「盡心章句上」 第ㅍ －章： 좡子所性仁義禮智根於心其生色也

猝然 見於面盖於背施於四體四옅［不ㅎ而喩． 
『大學』 傳六章： 富潤屋德潤身心廣體「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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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유의할 점은 사신의 明德이다 회복한 후에 다른 사람의 明德 

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 자신의 明德을 회복한 만큼 다른 

사람의 明德도 회복하도록 돕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남을 대하기 때문에 오든 사람은 진심으로 그를 따르게 되고， 그 

에 상응하는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된다．26) 詩經 에서도덕을 좋아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즐거우신 저 군자여 아름다운 德밝았네． 

백성들이 흡족하니 하늘의 녹을 받으셨네 백성들을 도와주 

고 인도하시니 

하늘에서 녹을 거듭 내려주셨네． 

녹과 복을 얻었으니 자손들이 천억이네． 

근엄하고 온화하여 임금 노릇 잘하시고 

허물 않고 잊지 않아 옛 법도를 따르시네． 

위엄 있고 거동 있고 말씀마다 조리 있네． 

원망 않고 미움 없이 백성들이 따르시니 

받으신 븍 한량없네． 온 천하의 벼리 되네． 

기강을 잡으시니 신하들이 즐겨하고 

제후들과 경사들도 천자메게 잘 따르네． 

임금 자리 잘 지키니 온 백성이 펀안하네．27) 

이 詩를 통해 큰 德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命을 받고 하늘 

이복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 

『中庸』 第 ＝章：故大德쯔得其位必得其祿必得其名必得其壽 
『詩經』 「콰』佳」 生民之什假樂： 假樂람子顯顯命德宜民宜ㅅ受祿干天保
佑 命之白天申之干祿百福子孫千億穆穆皇皇宜캄宜王不愆不忘率由舊章
威 儀抑抑德音秩秩無怨無죤率由群匹受福無疆四方之綱之綱之紀燕及朋
友 百辭卿士회訂ㅍ天 노不角孝 ㅍ位民之攸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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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밝은 덕을 밝힌 아름답고 즐거운 군자가 밝고 아름다운 德으 

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며， 관리들을 인 

자하게 다스리면 하늘에서 그에 상응하는 綠과 명예를 받게 되고 

하늘은 그를 보호하고 도와주게 된다． 나아가 하늘은 그를 천사로 

거듭 임명하게 된다． 나아가천부적 본성대로 삶을 영뮈하기 때문 

에 오래살 수 있게 된다．28) 

‘考終命’은 천부적 본성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하여 비명횡사하거나 

요절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天壽를 충실하게 누리다가 아름답 

게 마침을 말한다． 만물은 싹이 트고 사라고 결실을 거둔 후 떨어 

져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섭리이다． 그런 의 

미에서 聖｝人은 자연스럽게 나아갈 바와 물러날 바， 있어야 할 바 

와 없어야 할 바를 알아서 그 바름을 잃시 않는다．29} 인간의 삶 

또한 늙을 때 늙는 것이 최 츠1으l 삶이고 죽을 때는 자연스럽고 편 

안하게 죽는 것이 최 느i의 삶이다． 

그런데 육쳬적 행복만을 최고를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자 

기 사신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망한다． 그것 

은 언젠가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고 피할 수 

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괴로운 일이다． 퀴블러 로스（Elizabeth 

Kubler Ross）는 중병으로 죽음에 임해 있는 환자 200명 이상에게 

인터뷰를 하고， 죽음을 눈앞에둔 사람들의 걱정， 공포， 희망에 대 

해서 조사하여 그들이 겪는 심리적 상태를 否認 분노 거래（흥 

정） 억울 受容의 5단계로 제시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 

의 병이 치명적인 갓이라고 통보받는 순간 그 사실을 무언가의 착 

오이며， 사기에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否認한다［1단棚． 그러 

나 끝내 부인할 수 없게 되면 주위의 모든 인물， 모든 사물에게 

무작위로 분노를 터뜨린다［2단재． 그러다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예를 들어 살 수만 있다면 ‘남은 생애 

F中庸』 第 七章： 故大德必得其位必得其祿必得其名必得其壽 
『）레易』 「乾卦」文듭傳： 進退存亡而不失其正솜其唯聖｝人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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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친다． 라는 식의 거래（흥정）을 하기 시작한다［3단7刑． 그 과정 

에서 소원이이루어지시 않고 더욱 쇠약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커다 

란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0뀨 완전히 기세가 꺾이고 ‘抑鬱’한 시기가 

찾아온다［4단계． 이렇게 해서 투쟁은 끝나고 긴 여로 앞의 최후 

휴식의 시간 즉， 사신의 운명에 대해서 억울함도 없고 분노도 느 

끼지 않고 주위 대상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집념을 떼어놓는 受容 

의 단계가 온다［5단7剩．30) 

사람의 몸은 원래 우주적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우주적 기 

운으로 움직이는 몸은 개체이면서 동시에 전쳬다． 물질적 제한성 

에서 보면 개쳬이지만． 우주적 웅직임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이다． 

우주적 움직임은 영원하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주적 기운에 

따르는 것이라면 그 움직임 자쳬가 바로 영원의 모습이다． 즉， 늙 

고 병들고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의 차원에서 본다 

면， 우주적 삶의 차원에서 본다면．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겹！ 

이 사는 것이다． 우주적 삶이 바로영생의 모습이라면 태어나서 사 

는 것도 영생이고 육쳬적 죽음도 영생의 입장에서 치르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천부적인 본성대로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비명횡사하거나 요절 

하는 일은 사신의 삶을 제대로 마무리하시 못하고 죽는 것이기 때 

문에 불행한 일이다．31} 그러므로 삶에 디ㅣ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죽음을 잘 마무리하는 일은 죠福중 하나로 누구나 원하는 일이다． 

본심으로 사는 사람은 ㅈ壽를 누리고 때가 되었을 때 잘 살펴서 

육쳬적 죽음을 잘 마무리한다． 가족을 부르고 친지와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부의 말을 하고 유언을 남긴 뒤에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32) 이것이 재1에게 주어진 天壽 

를 아름답게 마치는 숭終命의 진정한 의미이다．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인간학』，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0, 

264-265쪽 
『書經』 「周書」拱範： 六極－□ 凶短折． 
이기동， 『書經講說』，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4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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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용적 조화와 행복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攸好德과 考終命을 

통해 얻어지는 정 그적인 행복과 壽， 富， 康寧의 추구를 통해 얻어 

지는 육쳬적인 행복이 중용적으로 조화되는 진정한 행복이 필요하 

게 된다． 유교에서는 이를 두고 ‘높고 밝음을 지극히 하되 中）甫을 

따른다．'33）라고 한다． 德性은 본래 스스로 높고 밝은 것이지만 사 

사로운 욕심에 더럽혀지면 낮고 어둡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터럭 

만큼의 사사로운 욕심도 스스로 더럽힘이 없게 해야 그 높고 밝음 

을 끝까지 다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높고 밝음을 지극히 한다는 

乙！ 또한 마음의 본쳬가 본래 스스로 높고 밝아서 사사로운 욕심으 

로 더럽히시 않으면 지극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中庸을 따른다’는 것은 일을 처리함에 정밀하고微細하게 해서 터 

럭만큼의 지나침과 모사람의 잘못이 있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 두 가시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리게 되면 폐단에 빠지게 되 

므로 중용적 조화가 필요하다． 『書經』 「周書」洪範펀에서 강조하 

는 죠福 또한 중용적 조화로서의 행복을 추구한다． 

인간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두 요소는 몸과 마음이다． 행복한 삶 

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중용적 조화가 필요하다． 몸과 

마음의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건대 지나치게 기 

뻐하면 심장을 상하고，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면 비장을 상하고， 

시나치게 근심하면 폐장을 상하고， 시나치게 두려워하면 신장을 

상한다． 반대로 마음의 수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모 콤플렉스 

에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남과 비교하거ㅣ 되고， 열등감， 사기 비하， 

33) 『中庸』 第그 ㅍ章： 故함子尊德性而道問學致廣大而盡精千繃販高E月而
道中 庸溫故而知新孰覃而崇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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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기피증， 우울증 등에 빠지기 쉽다． 

몸과 관련되는 행복은 육체적 행복이고 마음과 관런되는 것은 정 

신적 행복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정신적 행복은 나무의 뿌리에 해 

당되고 육쳬적 행복은 줄기나 가지에 해당된다； 죠福 중 壽， 富， 

康寧은 육쳬적 행복과 관련되는 내용이고 考終命． 攸妊德은 정신 

적 행복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육쳬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의 관계 

는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신적 행복만 중시하고 육쳬적 행복을 등한시하게 되면 인 

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육쳬적 욕구마저 무시할 수 있기 때문 

에 생존에 불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마치 뿌리는 튼튼하지만 줄기 

와 가시는 초라한 형상의 나무가 된다． 

둘째， 육쳬적 행복만 중시하고 정신적 행복을 등한시하게 되면 행 

복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마치 줄기와 가지는 무성하고 아 

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뿌리를 잘라버리면 그 아름다움이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시들게 되는 원리와 같다． 

셋째， 정신적 행복도 등한시하고 육쳬적 행복도 등한시하게 되면 

가장 불행한 삶으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무의 꼴이 된다． 

넷째，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뿌리에 해당되는 정신적 행복을 중시 

하면서 줄기와 가지에 해당되는 육쳬적 행복도 중시할 줄 아는 삶 

이다． 

사신의 아름다운 육쳬를 가꾸고 보존하여 육쳬적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된다． 물질 지 

향적이고， 감각적이며 육쳬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행복보다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육쳬적 

행복을 더윽 중시하고 마음 가꾸기를 소홀히 하고 몸 가꾸기에 주 

력한다． 마음보다 몸을 중시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독립성 

과 개별성을 강조하게 된다． 왜냐하연 몽은 나와 낭이 다르기 때 

문이다． 그 중 자신의 몸을 더 중시하게 된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행븍한 삶도 물질적 측면이 구비되어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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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물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 

좋은 것은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고， 싫은 것은 서로 회피하 

려고 경쟁을 한다． 경쟁이 지나치게 되면 ‘너 죽고 나 살자’는 식 

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닫게 되고 항상 피곤하고 긴장된 삶을 영 

위해야 한다． 

그런데 육쳬적 행복과 정 크적 행복 모두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 

서 더 중시해야 할 것은 정신적인 행복이다． 그러한 근거는 다음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며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몸을 닦 

는 것이 그 마음을 바로 잡는데 있음을 일컫는 걋이다．34) 

志가 氣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10분에 9할이요， 氣가 志 

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10분의 1할이다．'35) 

마음은 육쳬를 조정하는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의 주인은 마 

음이다． 마음이 육쳬를 조정하는 작용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물체를 

보아도보이지 않게 되며， 들어도 들리지 않게 되며 응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르게 된다． 육쳬적인 감각 기관은 마음의 작용이 있어 

야만 가능하다 그와 반대로 몸이 따뜻하고 머리가 차가우면 기운 

이 있게 되고 차분한 마음이 되지만 몸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뜨거 

워져 스트레스를 받거ㅣ 되면 차분한 마음이 사라지고 쉽게 흥분을 

하게 되며 성급한 마음이 된다． 성급한 마음이 되면 생각이 짧아 

지고 자기 밖에 모ㄹ고 이기적이며 욕심이 생기게 된다．36) 마음이 

『大투』 傳 r章： 心不在焉視而不見聽而不聞食而不知其味此謂修身在
正其乙，; 
『孟子』 「公孫뀨章句上」 第ㅍ章朱子註； 程子□志動氣者什九氣動志 
솝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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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웅직이도록 하는 경우가 몸이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경우 

보다 더 크다． 그와 마잔가지로 志가 氣를 웅직이도록 하는 경우 

가 氣가 志를 움직이도록 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많다． 그러므로 

사람의 온전한 삶은 志를 온전하게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氣를 잘 

보존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孟子는 志를 잘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氣를 난폭하시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교에서는 마음의 궁극적인 밑바탕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한마음 

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 

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보며，37) 자기의 本』幟；을 회복하여 본래 모 

습대로 바로 잡은 후에 다른 사람의 本性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게 

된다．38) 따라서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어 

려운 이웃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생겨 자연스럽게 돕게 된다． 다 

른 사람에 대한 이러한 사랑은 아무리 많이 베풀어 주어도 고갈되 

지 않으며 주면 줄수록 더욱 더 커시고 흐뭇하게 만든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게 된 

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대의 지열한 경쟁 사회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는 마음은 필요하다． 진정으 

로 행븍한 삶 또한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바 

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유교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천부적인 착한 본성이 본래 갖추어셔 있다고 믿고 있으며， 仁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仁숱는 다른 사람의 본성도 사신의 

본성과 같다는 것을 體認했기 때문어ㅣ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 

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부자가 되어도 하늘에서 

내린 富를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사 

김종수， 『따뜻하면 살고 차가워지면 죽는다』， 정신세계원， 2009, 
12 1-122쪽 참조‘ 
『詩經』 「小雅」節南山之什巧릉： 他7，有心予忖度之． 
『中庸』 第－章朱子註： 聖ㅅ所仁써盡ㄹ之性則能盡／，之性由其同－）票故 
t＋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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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알며， 가난한사람들을 위해서 

富를 재분배할 줄 안다． 남을 단시 나익 삶을 피곤하게하고 부유 

한 삶을 위협하는 껄끄러운 경쟁의 상대로만 보지 않고 나와同苦

同樂하고 共存共生하는 삶익 동반사로 여기기 때문이다．39) 

仁솜는 자신이 서고사 하면 남도 서고 싶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미루어 남이 먼서 서도록 배려하고40),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 또한 하기 싫은 것을 헤아릴 줄 알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시 않는다．41》따라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싫어하지 않게 되고， 그의 

취함을 싫어하지 않게 된다． 남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유교의 근본적 취지는 다음의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군자는 급박한 사람을 두루 돌봐 주지 부유한 사람을 계속 

돌봐 주지는 아니한다．42) 

나는 들으니， ‘나라를 소유하거나 집을 소유한 가는 백성들 

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치 않고 고르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하며， 가난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편하지 못한 것 

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하였다． 대쳬로 고르면 가난함이 없괴 

和하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는 것이다．43)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행복한 사회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하는 사회이다． 여기에 능럭이 뛰어나 앞서가는 부자와 그 

李相浩， r儒敎的생명관의 道德敎育的含意b 『儒敎思想硏究』 第31輯， 
韓國儒敎學會， 2009, 340쪽 리셔 
『論語』 「雍也」 第＝너 八章： 처ㅍ솝ㄹ欲立而立ㅅ己欲達而達人． 
『論語』 「衛靈公」 第ㅍ＋프章： 己所不欲勿施於／̀  

『論語』 「雍也」 第프章： 함子周急不繼富； 
『論語』 「季氏」 第드韋： 丘也聞有國有家촙不患寡而患不均不患貧而患
不슛 盖均無貧和無寡安無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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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못한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불 

공정한 거래와 불법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엄중히 문책하 

고 견제해야 하지만， 공정한 거래를 하면서 정당한 부를 축적하는 

부자를 계속하여 도와줄 필요는 없다． 하시만 능럭이 뒤처진 가난 

한 사람 즉， 부양할 자식이 없는 노인， 부모 없는 고아，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 등은 보살펴 주어야 한다． 이들을 보 

살핀 결과 그들이 부유해지면 더 이상 보살핌을 계촉하지는 않는 

다． 가난한 사람들을 정부에서 외면하게 되면 그들은 절망하게 되 

고， 공동체 구성원이 된 것에 대해 원망과 한탄을 하게 된다． 따라 

서 정부는 가난한 사람이 사회 세도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시 않 

도록 해 주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상인과 다른 신쳬적 조건을 

가진 장애우 처럼 정상적인 경쟁에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 가난 

이 사신의 탓만이 아닌 사람들， 고아와 노인들을 돌보면서 인간답 

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 확산되면 

공동쳬 일원이 된 것에 대해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 

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람들이 갈구하는 죠福또한 천부적 자연 본성대로 삶을 영위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천부적 본성대로 삶을 영위하게 되면 生理에 

맞기 때문에 自彊不息할 수 있게 되고 自强不息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여 장수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천부적 본성대로 삶 

을 영위하게 되연 외부의 상황이 바뀌더라도 매사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 

으며， 天理에 합치된 삶을 영위하기 때문어ㅣ 스스로 많은 福을 구 

하게 된다．44) 자연 현상에 사계절이 있듯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또한 우주적 기운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하늘의 작용으 

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삶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게 된다． 천 

부적인 자연 본성에 일치되는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사연스럽게 

44) 『詩經』 「大雅」文王＝ 永ㅎ配命自求多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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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친밀한 곳에서 소원한 곳으뢰ㅍ 

을 실현하게 된다． 仁을 실현하게 되면 나와 남을 구분하려는 마 

음을 이겨내고 사연스럽게 남과 하나가 되고， 만물과 하나가 되며， 

하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전쳬로서의 ‘나’만 존재하게 되 

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45) 天ㅅ合－

的삶이 실현된 모습은 다음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 

무룻 大人은 天地와 더불어 그 德을 합하며， □셔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며， 四時와 더불어 그 차례지킴이 같으며， 鬼）神 

과 더불어 그 吉凶을 하나로 하여， 하늘에 앞서 해도 하늘이 

어기지 아니하며， 하늘을 뒤따라 해도 하늘의 때를 받드나니， 

하늘도 또한 어기지 아니할친대 하물며 사람메게 있어서며 하 

물며 귀신에 있어서랴！46) 

하늘땅과 만물은 본래 나와 한 몸이니， 나의 마음이 바르면 

곧 하늘땅의 마음도 바르게 될 것이고， 나의 氣가 순조로우면 

하늘과 땅의 氣도 또한 순조롭게 될 것이다．47) 

우주가 완전하고 무한한 갓처럼 인간 또한 천부적으로 완전하고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기만 하면 天ㅅ合

－的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하늘에 앞서 해도 하늘이 어기지 아니 

하며， 하늘을 뒤따라 해도 하늘의 때를 받든다／는 것은 天ㅅ合－ 

F論語』 「憲問」 第드 八章： 子□不怨天不尤ㅅ下學而上達知我솜其天

乎． 
『周易』 「乾卦」文흠傳： 夫大／渚與天地合其德與 H 月合其明與四時合
其序 與鬼神合其吉凶先天而天弗違後天而奉天時天뵤弗違而況於ㅅ乎況
於嵬神乎． 
『中庸』 第－章 未子註； 蓋天地萬物本吾－體吾之心正則天地之心 亦
正矣콤之氣順天地之氣奭래頃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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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的삶을 영위한다는 것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진리에 맞게 대처하는 

삶을 의미한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늘의 운행에 맞춰 봄에 씨 

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매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을 하듯이 

가야 할 띠：「 가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며 사라야 할 때 사라고 

늙고 죽어야 할 때는 그 시기에 맞게 죽는 삶의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해 삶을 영위하게 되면 하늘의 작용과 일쳬 

가 되어 전쳬의 흐름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마음이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는 孔子처럼 행동에 어긋남이 

없게 되고， 삶 자쳬가 진리가 되므로 능히 죠福을 향유할 수 있고 

절대 사유를 누리게 된다． 

V．결론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행복은 사기가 생각하는 만큼 느껴질 수 있 

듯이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 얼마든지 행복해 질 수 있다． 남들 

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 

기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시 못하면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기 때 

문이다． 매사 긍정적인 대도와 생각을 갖고 주어진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누구나 행복해 질 수 있다． 심지어 사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허무주의 

에 빠지거나 죽음을 잊기 위해 육쳬적 괘락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담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고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사연스러운 현 

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天壽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남과 더불어 살 

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나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의 

요긴한 조건이 된다． 이 관계가 잘못되어서 촉이 억압되고 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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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이게 되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한 현 

상이 심해지면 건강도 해칠 수 있게 되어 수명어ㅣ도 영향을 받게 

된다． 반대로 천부적 본성대로 진리를 구현하고 明德을 밝혀 본래 

의 모습대로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응덩이의 물이 넘쳐 다른 곳으 

로 저절로 흘러가듯이 사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이 뻗어나가게 된다． 또한 그 모습이 행븍하고 참된 

삶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 

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행복하고 참된 삶을 살게 된다． 사회 전 

쳬의 대인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 

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면서 남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거I 되고， 쬐l 

福을 누리면서 삶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사회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늘의 사회는 물량적 극 

대화를 위한 사회 l조로 되어 있을 뿐 삶의 행복을 위한 구조로서 

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행복을 위한 조건을 가 

정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가정은 삶의 기본적 형태이다． 가족 

의 혈연을 지촉시키는 곳이며 행복된 삶을 사랑으로써 창조하는 

곳이다． 물론 가정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로 넘어 오면서 그 의 

미가 변화되고 있기에 가족윤리의 정립이 달라지고 있다． 수직적 

명령계통의 복종의 윤리에서 합리적 사고에 의한 개성존중의 가정 

윤리로 바꾸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력의 상품가치와 시장경제 

원리0刊 따른 가정운영에 의해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능력본위의 

서열이 매겨지는 현상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주의 심성을 

갖고 있지만 슬픔을 같이하는 눈물， 기쁨을 같이하는 웃음， 손익을 

함께 하는 정의감，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려는 양심 또한 사람 

답게 사려고 하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발 

휘하게 하여 행복하게 살도록 주선하는 곳이 일차적으로 가정이 

다． 왜냐하면 사람답게 됨의 씨앗이 가정에서 움트게 되고 가정j」l 

육에 의해서 바르게 훈련되기 때문이다． 가정의 행복은 가촉 서로 

간의 행복이며 가정의 행븍이 넓어졌을 때 사회행복이 성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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걋이다． 

사실 행복은 개인이나 국가어ㅣ 있어서 교육에 의해 조성된다． 특히 

가정의 기초교육은 평샘의 행븍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오늘의 가 

정교육《十크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교육대 

상의 하나이시 가정교육의 이념이나 목표가 아니다． 농경시대의 

가정은 소집단의 위계질서가 요구되었기에 장남 본위의 가부장 제 

도가 있었고， 족벌의 질서를 유시하기 위해 그에 알맞은 규범이 

요구되었다． 농업 자쳬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협동과 노럭 

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인성을 전제로 한 仁 義 禮 뇹의 전통규범 

이 제정된 것이다． 산업사회는 기술과 능력 지식의 사회이기 때문 

에 이것들을 인륜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덕목이 나와야＝ 할 것이고 

물질적 생활에 의한 소유개념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이 제기 되어야 한다． 이러한 덕목을 

움트게 하는 가정교육에서 그에 알맞은 교육의 지표가 세워져야 

한다． 가정j」L육의 첫 단계는 합리성에 바탕을 둔 공동의식을 길러 

야 하며 거짓 교육이 아닌 진실성을 가르쳐야 한다． 시식을 전달 

하는 학교교육이 아닌 사람의 본성을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교육시켜야 하며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사회생활에서 자기 

의 행복을 높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기여하는 의무감 

에서 정담성어ㅣ 의한 정의감을 발휘하고 더불어 삶에 기여하는 양 

보의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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